
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선사항 및 개선계획 

2015년 훈련 미비점

(개선할 사항)

2016년 개선된 사항

(2015 훈련 미비점 개선된 사항)

2016년 미비점

(2016 훈련 개선할 사항)
⓵ 외부전문가 자문 미흡 

⓶ 개인별 임무카드 구체적·실질적 작성  

   필요

⓷ 토론훈련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함

⓸ 현장훈련시 의료반외 재난안전대책

   본부 대책반 참여 미흡

⓹ 훈련 가상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 

   대입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

⓵ 재난전문가인 광진소방서 임남길 구조  

   팀장, 건국대 성기원 교수 자문 실시

⓶ 개인별 임무카드 수정·보완

  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실무자 검토 실시

⓷ 토론발표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

   대책반장인 과장급으로 실시했고, 각

   대책반 팀장 , 실무자를 배석시켜 

  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

⓸ 현장훈련시 현장통합지원본부 및 현장  

  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였으며, 13개 대책  

   반원을 현장훈련에 참여시킴 

⓹ 다중밀집 대형화재 통합시나리오에  

   각 단계별(11개단계)상황 마다 인명

   및 건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

   하여 훈련 실시 함  

⓵ 좀 더 많은 많은 자문단 활용

  - 2016 외부 전문가 2명에 도움을 받았  

    으나 2017에는 폭넓은 자문단을 활용 

⓶ 홍보실적이 우수하나 아쉬운점은 관내

   지역내 유선방송(케이블) 홍보 필요

⓷ 현장훈련시 통제인원을 좀더 충원하여  

   현장훈련을 통제 하여야 함 

⓸ 현장훈련시 재난상황 연출이 전년도에

   비해 미흡하였음

   시각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, 청각적인

   효과를 줘 재난사항을 좀더 실감있게

   연출할 필요가 있음 

⓹ 현장훈련시 소방서, 경찰서외 유관기관의  

   장비를 동원이 필요함 

  - 유관기관 참여시 인원뿐만 아니라 

    장비도 동원하여 복구하는 장면의 

    연출의 필요하다고 봄


